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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독거노인의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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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Stress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Urban Areas on the Quality of Life

: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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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스트 스, 사회  지지와 삶의 질 정도를 악하고 그 계를 분석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10곳 노인복지  이용노

인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32명을 상으로 약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스트 스 , 건강, 가족, 경제, 심리사회  스트 스는 사회  지지와 삶의 질에 부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독거노인의 사회  지지는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
으로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스트 스와 삶의 질 계에서 사회  지지는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 다. 즉,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건강, 가족, 경제, 심리사회  스트 스가 사회  지지를 통하여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완충제 역할

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노인이 아닌 독거노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에 큰 의의가 있고, 독거노인은 일반노
인보다 취약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스트 스 상황에 놓일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의 질 수 도 히 낮은 상태이다. 이러
한 독거노인들을 사회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독거노인을 한 극 인 심과 차별화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urban areas by identifying their stress,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factors. In this research,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approximately two 
weeks including 232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and above who were using 10 senior welfare centers in the Seoul 
and Gyeonggi reg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showed that of the stresses experienced 
by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urban areas, the stresses of health, family,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stresses 
had negative effects on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lso,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support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urban areas. In other 
words, social support plays a buffer role in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regarding health, family, economy,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stresses.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was conducted on elderly people 
living alone, sinc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not only under more stressful circumstances in a vulnerable 
environment than other seniors but also their quality of life is much lower.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at, 
from a social point of view, thes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should no longer be neglected and that differentiated 
policy interventions for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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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과 2026년에는 20.8%
로  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 그 속도가 빠
르게 진행될 것으로 망된다[1]. 이 듯 노인인구 수의 

속한 증가는 사회 인 심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문

제와 생계 인 문제로 이어져 사회 인 문제와 국가 인 

부담을 야기 시키고 있다[2]. 
독거노인이란 배우자나 자녀, 친척 등 노인 본인 이외

에는  동거인이 없고, 일반가정에서 거주하는 노인 
단독세 를 의미하는데, 일반노인에 비해 반 으로 건

강상태가 불량하고, 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정
서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 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3]. 특히 독거노인 ,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연  지연 공동체가 해
체되고 있는 도시화 사회에서는 농 에서 거주하는 노인

보다 도시노인의 우울수 이 더 높게 나타났다[4].  
이러한 독거노인은 경제  상실 문제, 질병, 역할상실, 

소외감, 고독감 등으로 스트 스에 노출되고 있으며, 많
은 연구들을 통해 독거노인의 스트 스는 노인의 삶의 

질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한 일환으로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인을 지지

해온 가족, 친척 등 연 심의 가족 지지망에 한 지
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활용한 사회  지지

망 개입이 독거노인의 지속 이고 안정 인 삶의 질 향

상에 요한 사회복지 실천 방법으로 두되고 있다[7].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노인들에게 단순

한 수명연장이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한 요한 심사이

다. 특히, 도시의 독거노인들은 농 의 노인들보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으로부터의 사회  상호작용이 약하여 

삶의 질에도 부정 인 향을 끼친다고 하 다[8]. 이러
한 삶의 질 문제가 사회  심사로 부각되는 이유는 노

인의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 사회
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건강문제, 
생활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  지원 실태 악, 여
가이용 실태 등에 집 되어 있어 실질 인 스트 스와 

삶의 질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에 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도시지역의 독거노인을 

상으로 하여 삶의 질 향상을 한 실질 인 정책 마련 

방안에 하여 논의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스트 스, 사회
 지지와 삶의 질 정도를 악하고 그 계를 분석함으

로써 많은 독거노인들이 집 되어 있는[9]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시지역 독거노인

일반 으로 독거노인(獨居老人:the aged living alone)
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의미하며, 배우자 
 친족, 비친족  구와도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가계
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  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

을 의미한다[10]. 재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행정 , 법
 측면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한 연령기 은 만 65세 이상으
로 자녀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독립된 가
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독신가구 는 부부가구를 의

미한다[11]. 독거노인은 다른 비독거 노인들보다 경제
으로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고독이나 우울감
에 처해 있고 신체  질병 등에 따른 보호나 지지를 받

기 어렵다. 한 자신을 보호해  사회  인  자원을 가

지지 못한 경우가 부분이다.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독거노인

들의 반 정도만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

고 있었고, 기 노령연 이나 국민 기  생활보장 여와 

같은 소득 형 서비스가 부분이었으며, 민간부문으로
부터 받는 서비스는 극히 미미하 다[12]. 한 주요한 

지원 분야인 경제  빈곤과 다른 빈곤 차원들 간 교차분

석을 통해서 독거노인의 소득빈곤과 여타 차원의 빈곤, 
즉 건강, 주거, 사회  계에서의 빈곤이 상당 부분 일

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13], 이러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스트 스로 인해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우리나라의 도시지
역 독거노인은 체 독거노인들의 약 40%를 차지할 정
도로 많은 독거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15].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구분 없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 자체에 

을 두고 있고, 재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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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은 농 과 도시지역의 구분 없이 획일화된 복

지정책이 실행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만
의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지

역의 독거노인으로 연구 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2.2 노인의 스트레스

스트 스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

스러운 사건들로써 좌 감이나 분노감, 공포심, 우울감, 
소외감, 불안감, 압박감, 거부감,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 스의 원인은 친구

의 죽음, 이사, 은퇴, 이혼, 사별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스트 스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7]. 
노인의 스트 스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인균과 
조혜정(2013)는 노인의 스트 스와 우울과의 계에 

한 실증분석의 모형을 용하여 분석하 다[18]. 분석 
결과, 스트 스 정도에 따라 우울과 자살생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우울은 스트 스와 자살생각 간의 계에서 

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하경분

과 송선희(2013)는 노인의 스트 스는 우울과 자살생각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노인
의 스트 스가 정신건강을 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음을 시사하 다[19]. 김덕조(2016)
는 독거노인의 스트 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

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고,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건강  주거에 한 스트 스와 삶의 질의 계에서 자

아존 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20].

2.3 노인의 삶의 질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은 사회에서 일상 으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지만, 보는 사람의 이나 목 에 

따라 그 정의에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문 
역별로 다르게 정의함에 따라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가 매우 어렵다[21]. 삶의 질은 체로 개인이나 집단을 
둘러싼 삶의 객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안녕 복지에 한 주 인 느낌, 행복감, 안녕
감, 만족감, 좌 감, 실망감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개념으
로 1970년  반부터 사용되기도 하 다[22].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써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한 요한 심사이다[23]. 
이러한 노인의 삶의 질 문제가 사회  심사로 부각되

는 이유는 고령사회 진입 이후 복지비 지출이 큰 폭으로 

확 되면서 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듯 독거노인의 

증가에서 오는 노인 문제의 상은 건강의 약화, 소득의 
감소, 역할상실,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여가시간의 증
가로 인한 심리 , 사회  소외감 등으로 노인의 삶의 질 

하로 나타났으며, 신체 , 정신  장애와 경제  결핍

에 처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독거노
인의 삶의 질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과 서

비스에 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노인차별로 인한 삶의 

질 하 문제에 한 심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언 하

고[25],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아지고 우
울이 낮아짐에 따라 삶의 질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

[26]. 한 자녀, 친척, 친구  이웃과 하는 빈도, 
화  방문 빈도, 이웃의 역할 정도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 다[27].

2.4 사회적 지지

인간의 욕구 충족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의 계인 

사회  지지는 사회  결속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  욕

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지지로 상자가 배우자, 가
족, 친구, 이웃 등의 인 계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

는 물질 , 정신  도움이라고 하 다[28]. 한 

House(1981)는 정서  심, 도구  도움, 정보, 칭찬  
한 개 는 둘 이상이 포함된 인 계  거래로 정의

하고 있으며, 사회  지지는 정  향을 주는 화를 

포함하여 사회  통합에 을 맞추고 있어야 하고 상

호작용의 지속과 상호만족을 해 상호 호혜성이 있어야 

하며 인간욕구의 충족은 사회망의 구조와 기능 모두가 

계한다고 했다[29]. 
노인에게 사회  지지는 성공 인 노화에 향을 미

치는 주요한 변인이며 노화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으

로부터 제공받는 사회  지지가 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실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0]. 독
거노인에 한 사회  지지는 가족  공식 인 사회  

지지망의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 참여의 필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다[31]. 독거노인의 경우 그들의 상황을 
검할 인 자원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  고립 는 

험에 한 가능성이 있다. 즉, 가족  친척의 역할이 미
비한 독거노인의 경우 노년기에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친구 계가 매우 제한 이다. 채 탁(2006)의 연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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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경우 비공식   공식  지

지망으로부터 격리되어 매우 심각한 사회  고립상황이

라고 하 다[32]. 노인의 사회  지지와 련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사회  지지는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33-34]. 이러한 사회  

지지는 스트 스를 경감시키고 건강유지와 증진을 통해 

노인의 질 인 삶을 향상시키는 요한 요인으로써[35] 
독거노인의 스트 스와 삶의 질의 계에서 요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김귀분과 석소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지역 독
거노인의 스트 스 삶의 질은 한 연 성이 있는 것

으로 분석 되었고[36], 심옥수(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
의 신체  환경인 질병에 의해 입원 인 노인의 경우 

질병에 한 스트 스가 완화되고 건강이 호 됨에 따라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37]. 
스트 스와 사회  지지에 한 연구에서 안경숙

(2005)은 독거노인에 한 연구에서 자녀, 친척, 친구․
이웃과 하는 수(크기)가 매우 작았으며, 화 과 

방문  빈도도 매우 낮았으며, 자녀, 친구·이웃, 친척
의 순으로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계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38].
사회  지지는 스트 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처 자원이며 삶의 질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유용

한 요인이다[39]. 스트 스가 발생하 을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부정 인 심리 상태가 되기 쉬

운데, 이때 사회  지지는 정 인 방향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부정  심리 상태를 정 인 심리 

상태로 환하여 결과 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완충

효과가 있다[4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토 로 상기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1: 도시지역의 독거노인의 스트 스는 사회

 지지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도시지역의 독거노인의 스트 스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도시지역의 독거노인의 사회  지지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도시지역의 독거노인의 스트 스와 삶의 

질의 계에서 사회  지지는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10곳의 노인복지  

이용노인들 가운데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을 상으로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 으며, 기간으로는 2017년 
09월 15일부터 09월 27일까지 총 232명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연구 상이 노인이라는 

특수성과 윤리 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 에 훈련된 조사

원을 통해 면 면 방식으로 설문문항에 한 직 인 

설명 과정  응답자가 신체 , 심리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즉시 단시켰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
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피어슨 상 계수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을 실시하 다

3.3 측정도구

1)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하여 윤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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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스트 스 척도를 참고하 으며[41], 이는 건강, 
주거환경, 가족, 경제, 심리사회 스트 스에 한 20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 스트 스는 ‘시력과 청력이 
감소되었다’, ‘치아 상태가 나빠졌다’, ‘만성 인 질병이 

있다’, ‘기억력이 감소되었다’ 등의 8문항, 주거환경 스
트 스는 ‘주거  이웃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
재 살고 있는 집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 재 내가 사
용하고 있는 방에 불편을 느낀다’의 3문항, 가족 스트
스는 ‘집안 일 결정권과 권 가 감소되었다’, ‘자녀들에
게 소회감 혹은 무시를 당했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경제 스트 스는 ‘용돈이 부족했다’, ‘노후 생활 
책이 없어서 걱정이다’, ‘생활비가 어 힘이 들었다’ 
등의 6문항, 심리사회 스트 스는 ‘외로운 이 있다’, 
‘가족 의 한 사람이 사망했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조사 상 어르신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스트 스에 해 스트 스가 ‘  없다’의 1 에서 ‘항
상 있다’의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는 건강=0.770, 주거환경=.785, 가족
=0.865, 경제=0.774, 심리사회=0.900 으로 나타났으며, 
체 Cronbach의 α는 0.922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  지지는 장 희(2012)의 연구와 
박 희와 노은미(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  지지 

12문항 척도를 사용하 다[42-43]. 이에 본 연구에서 사
회  지지에 한 설문은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도
구  지지, 사회활동  지지와 련하여 각각 3문항씩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  척도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는 정서 =0.790, 정보
=.796, 도구 =0.788, 사회활동 =0.798 으로 나타났
으며, 체 Cronbach의 α는 0.918로 나타났다.

3)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최성재(1986)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손신 (2006)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사용하 다[44-45]. 이에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한 문항은 과거차원 4문항, 미래차원 4문항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Likert 5  척도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는 과거차원=0.833, 미래차원=.884 으로 
나타났으며, 체 Cronbach의 α는 0.905로 나타났다.

4. 실증분석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각 변수들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
형에 한 합도 지수가 X2=1652.241(p=.000, df=685), 
GFI=0.864, AGFI=0.837, CFI=0.923, NFI=0.876, 
IFI=0.924, TLI=0.912, RMR=0.028, RMSEA=0.052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화량은 모든 측정 항목이 0.5이상으
로 나타났다. 한 각 요인의 개념신뢰도와 AVE 값을 
확인한 결과, 각 변수의 개념신뢰도는 .863∼.943으로 
나타났고,  AVE 값은 .611∼.808로 나타나 모든 측정항
목의 집 타당성이 성립되었으며, 별타당성  법칙타
당성도 성립이 되어 제거된 항목을 제외한 본 연구의 측

정항목은 개념타당성과 신뢰성이 충분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좋
은 요인부하량(λ>0.50)을 보여  뿐만 아니라 모든 t값
이 모두(t값 = 비표 화계/ 표 오차) 이 1.965 이상으로 
유의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스트 스, 사회  지지, 삶
의 질의 계를 살펴보고자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분석 결과, 상 계수는 -.687∼.748의 범 로 나타났

고, 독거노인의 스트 스의 하  요인인 건강, 주거환경, 
심리사회, 가족, 경제 요인은 종속변수인 사회  지지와 

삶의 질 척도에서 유의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스트 스 요인이 사회  

지지  삶의 질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단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의 합도는 X2=800.497 
(p=.000, df=278), GFI=0.898, AGFI=0.872, CFI=0.937, 
NFI=0.907, IFI=0.937, TLI=0.926, RMR=0.028, 
RMSEA=0.060으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기 치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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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Standardi-
zed β S.E C.R. P

Health →

Social 
support

-.434 0.065 -7.162*** .000
Residential 

environment → -.082 0.059 -1.230 .219

Family → -.112 0.045 -2.504* .012
Economic → -.355 0.067 -5.954*** .000

Social 
psychological → -.124 0.035 -3.426*** .000

Health →

Quality 
of life

-.428 0.119 -6.499*** .000
Residential 

environment → -.039 0.084 -0.433 .665

Family → -.137 0.066 -2.158*** .000
Economic → -.339 0.115 -3.438*** .000

Social 
psychological → -.108 0.052 -2.085* .037

Social support → Quality 
of life  .864 0.174 11.853*** .000

***p<.001, **p<.01, *p<.05

Table 1. Research Model Hypothesis Test Results

<Table 1>의 연구모형 가설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연구가설 1에 한 검증결과, 독거노인 스트
스의 하 요인 , 건강(β=-.434, t-값=-7.162, p<.001), 
가족(β=-.112, t-값=-2.504, p<.05), 경제(β=-.355, t-값
=-5.954, p<.001), 심리사회(β=-.124, t-값=-3.426, p<.001)는 
사회  지지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에 한 검증결과, 독거노인의 스트 스 하

요인 , 건강(β=-.428, t-값=-6.499, p<.001), 가족(β=-.137, t-
값=-2.158, p<.001), 경제(β=-.339, t-값=-3.438, p<.001), 
심리사회(β=-.108, t-값=-2.085, p<.05)는 삶의 질에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에 
한 검증결과, 독거노인의 사회  지지는 삶의 질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64, t-값=11.853, 
p<.001).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사회  지지 요인이 독거노인

의 스트 스와 삶의 질의 계에서 향을 미치리라 가

정하고 있어, 추가 으로 사회  지지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독거노인의 스트 스 요인과 삶의 질의 계에서 사

회  지지는 건강(경로계수=.644, p<.001), 주거환경(경
로계수=.121, p<.001), 가족(경로계수=.167, p<.001), 경
제(경로계수=.526, p<.001), 심리사회(경로계수=.184, 
p<.001)의 모든 변수에서 간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Direct p Indirect p Total p

Health

→

Quality 
of 
life

-.443*** .000 .644*** .000 .201*** .000
Residential 

environment -.036 .665 .121*** .000 .085 .119

Family -.141*** .000 .167*** .000 .026 .764
Economic -.394*** .000 .526*** .000 .132*** .000

Social 
psychological -.108* .037 .184*** .000 .076 .224
***p<.001, **p<.01, *p<.05

Table 2. Mediation Effect Analysis of Social Support

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 test 방법을 사용
하 으며[46], 분석 결과를 정리한 <Table 3>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스트 스 요인과 삶의 질 간 계에 미치는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는 독거노인의 스트 스 요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의 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의 건강, 가족, 경제, 심리사
회  스트 스와 삶의 질의 계에서 사회  지지가 

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독거노인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

켜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Path Z-value p
Health

→
Social 
support →

Quality 
of life

-4.191*** .000
Residential 

environment -1.203 .229

Family -2.241* .025
Economic -3.893*** .000

Social 
psychological -2.855** .004

***p<.001, **p<.01, *p<.05

Table 3. Result of Sobel-test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도시지역 독거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스트 스와 삶의 질의 계에서 사회  지

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독
거노인 232명을 상으로 약 2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
하 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스트 스 요인 , 건강, 

가족, 경제, 심리사회 스트 스는 사회  지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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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의 생활 스트 스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 다[47]. 둘째,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스트 스 요인 , 건강, 가족, 경제, 심리사회 스트 스

는 삶의 질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덕조(2016)의 연구에서처럼 독거노인
의 스트 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독거노인의 스트 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 정책

개발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48]. 독거노인의 스트
스 , 주거환경에 한 스트 스는 사회  지지와 삶

의 질에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는 주거환경 스

트 스가 주거 상실과 련된 내용으로 측정하 다면, 
노인의 우울로 연결되어 삶의 질 하로 향을 미칠 수 

있었겠지만[49] 본 연구에서는 상실의 내용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므로 사회  지지와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독거노인의 사회  

지지는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기민과 정은경(2011)의 연구에서 
여성독거노인의 사회  지지와 삶의 질은 정 인 상 이 

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50]. 넷째, 도시
지역 독거노인의 스트 스와 삶의 질 계에서 사회 지

지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건강, 가
족, 경제, 심리사회  스트 스가 사회  지지를 통하여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강해자(2013)의 연구에처럼 
노인의 스트 스는 성공 인 노화에 부정 인 향을 미

치지만, 사회  지지의 역할로 인하여 노인의 삶에 한 

상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검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51]. 
본 연구는 일반노인이 아닌 도시지역 독거노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도시지역 독
거노인들의 스트 스는 사회  지지에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 지지 향상을 해서는 독거

노인의 스트 스 해소를 한 실질 인 복지서비스가 필

요하다고 본다. 도시지역에서 독거노인의 스트 스를 

리하기 한 체계 인 로그램과 사회  지지망을 형성

하기 한 이웃과의 유 , 동네조직의 참여 등과 같은 실
천 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한 도시지역 독거노인

의 스트 스는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지
역단체  국가기 에서 독거노인에 한 취업지원을 강

화하여 도시거주 독거노인의 경제력 상실로 인한 스트

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취업소개, 
고용정보센터의 활성화, 고용주에 한 지원, 퇴직자의 
재고용 등을 이용하여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한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 독거노인의 건강, 
가족과 심리사회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해서 노인복

지지설, 건강지원센터, 마을회   경로당 등의 활용을 

통한 가족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를 확

함으로써 도시지역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을 활
성화시킴으로써 독거노인의 스트 스 해소와 사회 지

지  삶의 질을 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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